
고어텍스 

– 일본에서는 최초로 투습·방수의 세이프티 슈즈 개발 

고어텍스(Goretex)는 투습 방수 소재(透濕 防水 素材)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어텍스는 방수성뿐만 아니라 투습성도 갖고 있어, 세계적으로 투습 방수 

소재의 대명사로 고어텍스가 통하고 있다. 

고어텍스는 열이나 약품에 강한 불소계 수지를 얇게 밀어 늘려 가열하면

서, 수없이 많은 작은 구멍이 있는 얇은 막을 직물이나 편물에 라미네이트 

가공(laminate 加工)한 것이다. 

수없이 많은 작은 구멍을 통해 땀은 통과되지만 비처럼 입자가 큰 물방울

들은 통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구성이 있는 방수성과, 땀을 밖으로 밀어내

는 투습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풍성도 함께 갖고 

있다. 비, 바람, 눈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땀 때문에 젖거나 

차가워지거나 피로 등 의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부터 몸을 잘 보

호해 준다. 

고어텍스는 의류 제품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등의 산업 자

재 용도(産業 資材 用途)나 메디컬 자재 용도(medical 資材 用途) 등으로 사

용되고 있는 하이테크(high tech)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고어텍스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이프티 슈즈(safety 

shoes)’를 상품화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초 섬유(旭蝶 纖維)는 유니폼 어패럴로



서, 저팬·고어텍스(Japan Goretex)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3년 만에 개발에 성

공하고 이를 2009년 추동 제품 전시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이번에는 로 컷

(low cut)의 스니커 타입(sneaker type)과 부츠 타입(boots type)의 두 종류를 발

표하였다. 

투습 방수의 고어텍스를 사용함으로써 구두의 숙명이라고도 하는 땀에 찌

드는 것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한랭지(寒冷地) 등에서 작업을 해도 안전화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한 따스함을 유지한다. 수지제(樹脂製)의 

선심(先芯)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경량화하여 신기 편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대전 방지 설계(帶電 防止 設計)로 정전기도 방지하고 있다. 

아사히초 섬유는 일본의 워킹 웨어(working wear) 분야에서 오직 혼자서 고

어텍스를 사용한 아이템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셔츠로부터 시작하여 방

한 코트(防寒 coat)와 방한 팬츠, 레인 재킷(rain jacket)과 레인 팬츠 등을 모

두 라인 업(line up)하여 고어텍스 워크 웨어 시리즈(Goretex work wear series)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세이프티 슈즈도 그들 중 하나의 고리가 되는 신상품

이다. 

전시회에서 워크 숍(work shop)이나 유니폼 판매 회사 바이어들의 반응도 

매우 좋아 “빨리 샘플을 보내 달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소매가격

은 보통 안전화의 몇 배가 되지만 뛰어난 고기능으로 누구나 다 납득하고 

있다. 아사히초 섬유는 2009년 겨울에 점포 판매대에 별도로 고어텍스 코너

(Goretex Corner)를 만들고 세이프티 슈즈를 포함한 고어텍스 워크 웨어 시리

즈를 적극적으로 널리 판매하고 있다.♣ 

 


